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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on their smartphone overuse an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smartphone overuse.

Methods: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 274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2

to 4 years old. The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on analysis using SPSS 23.0.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their smartphone overuse.

Second, Their emotionalit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mothers' play

participation. Finally, the mothers’ play participation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and smartphone overuse.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arent education for supporting mothers’ play participation to prevent

children from developing smartphone overuse.

key words smartphone overuse, emotionality, play participation

Ⅰ. 서 론

스마트폰은 크기가 작고 기능이 다양해 ‘손 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며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대인은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인 용도에서 직장 업무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손쉬운 일처리가 가능해지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태

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다.

국내의 스마트폰 보유자는 2016년 기준 4,646만 명으로 만 6세 이상 인구의 88.5%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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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구현영, 2011; 이주연,

2011). 선행연구(권연정, 2014)에서도‘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즐거워해서’, ‘집안일 등을 하

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이유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려스러운 점은 영유아시기의 스마트폰 사용이다. 미국 소아과학회(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도 생후 18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스크린 노출을 반드시 피해야 하고 24개월

까지는 부모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노출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뇌

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경우

뇌발달이 저하되고 인지, 언어, 정서 영역에서 병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권장

희, 2012). 국내외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가 매년

청소년, 성인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미국의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보고서(Common Sense Media, 2013)에 따르면, 2세 이

하 영유아의 38%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6%는 매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도 영유아의 23.6%가 만1세에 스마트폰를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정림, 2013).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관

한 연구는 만 3세 이상 유아 및 학령기 아동(김송이, 김현수, 2016; 김현수, 이미연, 2017; 이금희,

김성재, 유혜진, 2020; 천희영, 2015), 청소년(김은영, 임신일, 2014; 변희숙, 권순용, 2014; 신성철,

이기영, 2015)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 2세의 영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변화 추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과의존, 과다사용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정의하는 공식적인 학술용어는 없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내성, 금단현상을 가지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된 상태(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여 일상생활 문제를 유발시키는 스마트폰에 대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소지하는데 제한적이

고 사용방법이 미숙하여 특정 매체를 중독이라고 진단할 만큼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독

이라는 개념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김송이, 2016)를 따라 ‘스마트폰 과다사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행동적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개인 내적 변인 중 하나가 기질이다.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유전적인 성격특성으로(Buss &　Plomin, 2014),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나타

나는 개인차를 의미하며 유전적, 생물학적 기반을 지닌다(Goldsmith et al., 1987). 정의적 측면에

서 기질은 영유아의 성격의 기초를 의미하며 이후 행동발달과 환경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기질에 관한 연구(Shiner et al., 2012)에 의하면 기질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영유아의 기질을 설명하는 구성요인 중 정서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까다로운 기질(temperamental difficulty)의 구성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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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min, 1984).

정서성 기질이 높은 유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Yagmurlu & Altan, 2010), 충

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이정숙, 문보경,

2010; 하승수, 2012; Putnam & Stifter, 2005). 그리고 학령 전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주의조절력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Eisenberg et al., 1993). 선행연구에서도

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달

지연이나 퇴행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뿐만

아니라 박소영과 문혁준(2015)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스마트 기기 위험사용자 군은 일반사용자

군에 비해서 정서성 기질이 더 높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다룬 선행연구(김송이, 김

현수, 2016; 이경아, 2013; 이미연, 2014; 정지혜, 2011)들을 통해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질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뿐 아니라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 3의 변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질은 자기조

절력을 포함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Paterson & Sanson, 1999). 특히, 부정적 정서 성향을 대표하는 정서성 기질 수준

이 높은 영유아는 화나 짜증을 쉽게 내며 그 빈도가 잦고, 양육자가 달래려고 해도 잘 달래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Buss & Plomin, 1984). 자녀가 까다로울 때 주 양육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Clark, Kochanska, & Ready, 2000), 부모의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Buss &

Plomin, 1984). 즉,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양육환경 속에서 부모의 인내심을 저하시키고 거절이

나 비승인 행동과 같은 양육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Paterson & Sanson, 1999).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정서성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놀이상호작용의 질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

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애정적 및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에 높은 참여도를 보이지만(송경은, 2013), 거부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를

지닌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이한나, 2017) 어머니

의 양육태도에 따라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기질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utnam, Sanson, & Rothbart, 2002). 특히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부모로부

터 긍정적 정서, 따뜻함 그리고 반응적인 태도를 촉구하여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

지는 반면(Eisenberg et al., 2005),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부모의 강제적이며 억압적 태도를

유발시켜서 부모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chanska, Friesenborg,

Lange, & Martel, 2004). 최근 수행된 Kirchhoff, Desmarais, Putnam 그리고 Garstein(2019)의 연구에

의하면, 걸음마기 자녀와 부모 간의 놀이 상호작용은 자녀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감

각적 예민함의 수준이 높은 영유아의 경우 부모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상호간의 반응성과 긍정

적 정서 수준이 낮고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놀이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낮은 놀이참여도 간의 관련성을 시사한

다. 즉, 정서성 기질이 높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어머니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통제적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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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자녀에게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와의 놀이에서도 비 적극적인 참여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데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중개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Lee & Bate, 1985).

유아는 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하며 만족 지연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규칙을 내면

화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자기조절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Berk &

Winsler, 1995).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는 자녀와의 놀이 시에 자녀가 스

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영유아의 행동 억제 기술과 자기

조절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전미경, 2017; 최혜순, 김찬숙, 2011).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높을수록 자

녀의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낮아졌으며(마은실, 2018; 이한나, 2017),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문경임, 2017). 반면 놀이에 적절하게 참여하지 않는 부모의 영유아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문경임, 2017).

박지영(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육을 병행한 놀이치료를 통한 유아의 놀이 확장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부모-자녀 간 놀이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남아는 여아보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및 스마트 기기 몰입경향성에서 더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보였다(문경임, 2017; 황태경, 손

원경, 2013). 또한,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권연정,

2014, 문경임, 2017). 영유아의 주중 및 주말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위험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소영, 문혁준,

2015).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성별, 연령,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통제한 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놀이참

여도가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참여

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영유아와 어머니 274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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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주중 스마트폰 이용시간

남아 142 51.8 10분 이하 81 29.6

여아 132 48.2 11-30분 이하 90 32.8

연령 31-60분 이하 56 20.4

2세 88 32.1 1시간 초과 19 6.9

3세 93 33.9 2시간 초과 22 8.0

4세 93 33.9 3시간 초과 6 2.2

출생순위 주말 스마트폰 이용시간

첫째 235 85.8 10분 이하 77 28.1

둘째 29 10.6 11-30분 이하 75 27.4

셋째 이상 10 3.6 31-60분 이하 56 20.4

어린이집 이용여부 1시간 초과 32 11.7

이용 202 73.7 2시간 초과 22 8.0

이용하지 않음 72 26.3 3시간 초과 12 4.4

어머니 연령 취업여부

20대 47 17.2 취업 103 37.6

30대 205 74.8 비취업 171 62.4

40대 22 8.0 가계소득

최종학력 300만원 미만 79 28.8

고등학교 졸업 38 13.9 300-400만원 미만 80 29.2

전문대 졸업 72 26.3 400-500만원 미만 52 19.0

4년제 졸업 137 50.0 500-600만원 미만 25 9.1

대학원 이상 27 9.9 600만원 이상 38 13.9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스마트폰 이용실태 (N=274)

2. 측정도구

1)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신광우, 김동일, 정여주, 2011)

를 기반으로 하여 유아의 발달에 맞게 김현수와 이미연(2017)이 새롭게 구성한 스마트폰 과다사

용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만 2세의 영아를 포함하고 있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인

4개의 문항을 2인의 아동학 전공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삭제한 뒤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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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1개의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10문항의 4점 Likert 형식의 척도이다. 본 도구의

문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2)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영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 Activity, Sociability)

를 수정·보완한 박혜원(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수줍음의 하위

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기분이 쉽게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

게 내며 주어지는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성’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정서성은 ‘쉽게

화를 낸다’, ‘기분이 상할 때 격한 반응을 보인다’ 등의 정서성을 표현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성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어머니가 평가하는 5

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내적 일치도 .63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도의 단계 및

선행연구(송은혜, 2008; 원희영, 1998; 이영석, 성영화, 2006; 이혜은, 2005; 한영숙, 2006)를 참고

하여 윤상인(2011)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비참여’ 1

점, ‘바라보기’ 2점, ‘소극적 참여’ 3점, ‘적극적 참여’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한나(2017)와 마은실(2018)의 연구

에서 사용된 바 있는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에 포함되는 놀이는 ‘공을 던지거나 굴릴 때’,

‘까꿍 놀이(숨바꼭질)을 할 때’ 와 같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로 구성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

도는 .86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

도가 매개효과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을 통제하였다. 이에 영유아의 성별, 연령,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통제한 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온라인 설문 방식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G사의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이용하였으며, 30명의 예비조사 대상자를 모집하고

링크 연결을 중단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3일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응답이 난해한 주관식 문항은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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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완된 온라인 설문지와 이와 동일하게 작성된 오프라인 설문지를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

에게 배부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은 2018년 5월 2일에서 29일까지 총 2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88부이며, 이 중 영유아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없거나 불성실한 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74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

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조건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매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의 Z검정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먼저,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평균(표준편

차) 2.48(.46)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1.96(.37)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약간 높은 편이었고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평균(표준편차) 3.45(.45)로 전반

적으로 높은 놀이참여 수준을 보였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정서성 기질 2.48 .46 1.50 3.83 .27 -.05

스마트폰 과다사용 1.96 .37 1.00 3.70 .32 -.22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3.45 .45 2.10 4.00 -.83 .10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영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어머

니의 놀이참여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r = -.13, p < .01), 연령(r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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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과 스마트폰 이용시간(r = .64, p < .001)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미한 상관

을 보였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하고,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22, p < .001)을 보였고,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8, p < .001)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부적 상관(r = -.28, p < .001)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은 비참여에 가까워

지고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경향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

준이 높아질수록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1 2 3 4 5 6

1. 성별 -

2. 연령 .04 -

3. 스마트폰 이용시간 -.13* .10 -

4. 정서성 기질 -.04 .23*** -.11 -

5.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09 -.26*** .06 -.22** -

6. 스마트폰 과다사용 -.13* .14** .64*** .38*** -.28*** -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p < .05, **p < .01, ***p < .001.

주) 영유아의 성별은 dummy변수로 처리함.

2. 영유아의정서성기질과스마트폰과다사용간의관계에서어머니의놀이참여도의매개효과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매개역할

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식을 사용하였다. 검증 과정에서 영유

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인 성별, 연령,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통제하

였다. 매개 검증에 따른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1단계에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β= -.22, p < .001), 2단계에서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유의미한

영향(β= .38, p < .001)이 있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종속변수

인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β= -.20, p < .001)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영유

아의 정서성 기질은 2단계에서의 값 보다 적고, 종속변수인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유의하

게 나타나(β= .33, p < .001),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조건 3단계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0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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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사용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영유아의 정서성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 B β F Sobel Z

정서성 → 놀이참여도 -.22 -.22*** 14.40***

2.60**
정서성 → 스마트폰 과다사용 .51 .38*** 45.57***

정서성
→ 스마트폰 과다사용

.45 .33***
30.10***

놀이참여도 -.28 -.20***

표 4.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p < .01, ***p < .001.

***p < .001.

그림 1.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모형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어

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의 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

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유아의 다양한 기질 차원 중에서 정서성 기질만 스마

트미디어 과다사용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박소영, 문혁준, 2015)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스마트폰 사용정도의 하위 요인 중 일상생활 장애, 가상 세계

지향, 금단, 내성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임연정, 2016)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하위요인 중 스마트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스마트폰 사용의 환경적 특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태숙, 2016).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하위요인

중 이상 발달, 과도한 추구, 집착적 사용이 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권미

경 등, 2016)를 지지한다.

-.22*** -.20***

정서성 기질 스마트폰 과다사용
.38***(.33***)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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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유아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인 간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로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

는 신체적 및 언어적으로 자녀를 통제하거나 부정적인 양육방법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신지연,

2011)를 통해 유추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기질과 어머

니의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고(Coplan, Bowker, & Cooper, 2003),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 스트레스는 관련이 높은 반면(장유진, 이강이, 2014),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

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낮아진다(김경은, 2011). 이처럼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이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하위 요인 중 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 기능놀이가 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연구(문경임, 2017)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차가정, 곽승주,

201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한나(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자녀의 스

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연구의 대상은 다르지만 박옥순(2018)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에 사용에 대한 집착적인 사용이나

과도한 추구가 낮게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영유아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기기 사용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성향인 정서성 기질이 영유아

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동시에 어머니의 놀이참여를 매개로한 영향에

도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아

질 뿐만 아니라,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는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진 어머니

의 놀이참여를 통해서도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

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애착 안정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연구(김송이, 김현수,

2016)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반응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조인영, 2016)를 통해 유추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영유아의 기질은 주 양육

자를 비롯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Shiner & Caspi, 2003),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여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을 낮추며 이로 인

해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까다로운 기질 성향이 강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며 무반응적

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임희수, 1994; Hemphill & Sanson, 2000)를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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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연구(김기현, 조복희, 2000; 남혜순, 2003; 전미

순, 2009),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간

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이한나, 2017)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가능하다.

전술하였듯이 정서성 기질 수준이 높은 영유아의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껴서 자

녀를 달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영유아의 스마

트폰 과다사용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 부모는 스마트기기를 유아가 혼자, 얌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임선영, 2013),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 서툴거나 유아

의 흥미와 관심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경우 자녀와의 놀이를 원활하게 만들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한다(권연정, 2014). 특히 영유아의 기질이 까다롭고 부정적 정서성이 강할 때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개입 및 제지하는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

니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 역할에 변화를 가져와 자녀와의 놀이 시 어머니의 적극적 놀이참여보다

방관/비참여의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신체놀이와 구성놀이 등의 상호작용 중심

의 놀이에 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놀이를 더 수월하게 생각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과다 사용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김송이, 김현수, 2016).

한편, 박진아, 이경숙 그리고 전연진(2014)의 인터넷 중독군과 정상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는 영유아의 정서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영유

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강할수록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과다사

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및 어머니 변인의 인과, 구조적 관계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

니의 놀이참여도의 중요성을 밝히고,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역할을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영유아가 까다롭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놀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때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크게 완화되고 감소할 수 있다. 즉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과 중재의

목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간의 놀이는 중요하며, 평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교육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당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여 유아의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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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과다사용 척도 문항에서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고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아 대상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척도 개발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서성 기질,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척도가 모두 어머니

의 자기보고 형식의 척도였다는 점이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자기 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각하여 보고하는 형식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

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관찰이나 심층 면접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유아 대상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들은

스마트폰 과다사용(김송이, 김현수, 2016; 김현수, 이미연, 2017; 박소영, 문혁준, 2015; 이현주,

2014), 스마트폰 과몰입(권미경 등, 2016; 박옥순, 2018; 유지형, 문혜련, 2017; 윤태정, 2015), 스마

트폰 과의존(박정아, 2018), 스마트폰 중독경향성(황태경, 손원경, 2014)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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